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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다시 보다, 세상을 연결하다, 내일을 준비하다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12.21.(목) 09:00 배포번호 국립전주박물관 2023-27

담당 부서 국립전주박물관 책임자 연구관 안경숙 063-220-1015

학예연구실 담당자 학예연구사 임혜빈 063-220-1029

故 이건희 회장이 선사한 작은 선물

“내 마음을 돌아보는 길”

국립전주박물관 故 이건희 회장 기증 석조문화재 옥외 전시

       o 기  간: 2023. 12. 21.(목)~ 상설전시
       o 장  소: 국립전주박물관 옥외전시장
       o 전시품: 문인석 등 39건 80점(이건희 기증 석조문화재 18건 35점 포함)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석조문화재 옥외 전시인 “내 마음을 돌아보

는 길”(상설전시)을 개최한다. 이 전시에서는 이건희(1942~2020) 삼성 선대회

장의 유족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유물 중 문인석, 석인상 등 석조문화재 

총 35점을 새롭게 선보인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정문 주변을 정원화 하여 개방한 2022년 이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 역시 시민들

이 기존 전시품과 함께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35점의 석조문화재를 함께 

감상하며 휴식할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을 선사한다.

  전시는 총 6개의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

고 지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1부 ‘나

를 돌아보는 마음’에서는 무덤 앞 좌·우에 배치되는 돌로 만든 조각인 

문인석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인석은 공복公服 차림을 하고, 머리에는 관을 

썼으며, 손에는 홀笏을 들고 있다. 옛사람들은 문인석 앞에서 죽은 자를 

애도하고 추억하였으며,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문인석은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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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를 위해 세웠지만, 동시에 산 사람들을 위로하는 석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2부 ‘단단한, 견뎌내는 마음’과 3부 ‘간절히 모은, 바라는 마음’에

서는 다양한 표정과 자세가 돋보이는 석인상들을 감상할 수 있다. 단단한 

돌 위에 새긴 인간의 희로애락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양한 얼굴 표정을 한 석인상은 각기 다른 독특한 개성을 

보여준다.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얼굴, 인상을 잔뜩 찡그리며 화를 내는 

얼굴, 간절한 표정을 지으며 두 손을 모은 모습들이 눈길을 끈다.

  4부와 5부, 6부는 전라북도 지역의 불교·민속문화재와 고분 유적들을 

소개한다. 전라북도 사람들의 신앙과 매장 의례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으

며, 그 너머에 깃든 사람들의 소망과 기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을 버티며 새겨진 흔적

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이로 난 길을 거닐며 우리 삶의 순간들을 포착

하고, 단단한 돌과 같이 견뎌내는,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

다. 

  옥외 전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길”은 상설전시로, 국립전주박물관 야

외 정원에서 상시 관람할 수 있다.

관계자 인터뷰

“이번 전시는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선

사한다. 추운 겨울, 얼어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따뜻

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

붙임  주요 전시품 사진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임혜빈
(063-220-102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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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주요 전시품 사진

사진 1. 국립전주박물관 옥외전시장 전경 사진 2. 1부 ‘나를 돌아보는 마음’ 
       (故 이건희 회장 기증 문인석)

사진 3. 2부 ‘단단한, 견뎌내는 마음’
       (故 이건희 회장 기증 석인상)

사진 4. 3부 ‘간절히 모은, 바라는 마음’
       (故 이건희 회장 기증 석인상)

사진 5. 국립전주박물관 옥외전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길” 안내


